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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옵으로 하나님의 
여과人며요 

꾸며질 것이다 00--'ι 

교회는 최 

상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질 것 

이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 

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 

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μr 54:11~12). 악 

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는 교회에는 분명 상처가 있다. 그러나 이 

에 、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웅으로 교회를 꾸미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 

에 기초할 때 아름다움이 전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님들 

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움이 있다(엠 2:20~22) . 십자가의 은총이 이것 

을 가능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꾸며질 교회가 하나님의 영 

광스러운교회이다. 

신자들은 축복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받을것이다 
‘계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명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μr 54:13~14).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신자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골 3:1~4).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넙치는신자들의 교회가하나님의 영광스러운교회이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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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SHOULDN’TLOVE 

(15)Ð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 ather is not in him. (16) F 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 ather, but is from the world. 
(1η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John 2:15-1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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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히아liever대s in Jesus rece밍ive a love that gives them a new 

quality of life,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Jn . 3:16) . Eternal life is God’s gift 

of love to everyone who places their trust in Jesus . God loves 

the peoplè in the world , not Satan ’s world system . The extent of 

God's love is show i;1 in the fact that Christ died fo r people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 “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 Christ died for us " (Rom. 5:8) . God loved us first , 

and we can only love Him and others through Christ. God is love 

and He can be known only by those who live in love, “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1Jn . 4 : 1 이 . We could not 

know how, nor be able to love God if He had not first loved us : 

One of the most in-depth definitions of love is found in Paul ’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1 Cor. 13). which speaks about the 

greatness and supremacy of godly love. We arecalled by God to 

love people in the same way that He loves us, " We know that 

we have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 He who does nbt love abides in death " (1Jn . 3:14) . 

Loving others should be unspoken, " Little children , let us not 

love w ith word or w ith tongue , but in deed and truth"(1Jn . 

3: 18) . Just as the Bible spea ks clearly about what we should 

love, it also mentions what we should not love .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should not love as Christians . Let ’s look at some 

of love’s limitations .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not lovesleep, “ Do not love 

sleep, or you will become poor ... " (Prov. 20 :13). The Bible warns 

us about the dangers of laziness. We need to keep busy in serving 

the Lord. We are promised eternal life, but this earthly life is very 

short. Earthly t ime is precious compared to eternal life. As such, 

every day that is given to us deserves our best efforts for Christ. 

God calls workers, and the devil calls shirkers. Moses and David 

were tending sheep, Elijah was plowing a field , and Peter, James, 

and John were fish ing when God called them . God calls busy 

people . It’s so ‘ sad when they respond that they’re too busy for 

God. Paul preached day and night with tears for three years , 

“ Therefore be on the alert, remembering that night and day for a 

period of three yèars 1 did not cea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 (1Jn . 2:15- 16) . Worldliness is the devil ’s playground , and 

he loves to toy with our sinful nature. Too many of today ’s 

Christians have forgotten the concepts of holy living . They’ve 

strayed into dangerous territory, and need to re-examine their 

lifestyles and revisit God’s direction toward holiness. God calls us 

to live in this world without being worldly. We are the light that 

shines on darkness . We are the children of God who bring Him 

glory. We are God’s messengers, sent out to deliver the good 

news. The world ’s system is against God, and believers are not to 

love at all that which goes against God. God loves the people of 

this world, and calls us to love them, too 

The Bible says that we should not love money,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Mt. 6:24) . 1limothy 6:10 says,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sorts of evil ,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 God teaches us, " If anyone wants 

to sue you and take your shirt. let him have your coat also"(Mt. 

5:40) . How can anyone calculate the cost of heaven? The rich 

ruler, who loved God and kept His laws, came to Jesus for further 

instruction . Jesus told him to sell everything, give his proceeds to 

the poor, and then follow Him, “ But when he had heard these 

things, he became very sad, for he was extremely rich " (Lk. 18:23) 

This man was so rich that he calculated the cost of following 

Jesus and couldn ’t do it. His attachment to material things kept 

him from entering the Kingdom of God. He loved the Bible, but he ‘ 

loved money, too. Zaccheus was a rich tax collector, but when he 

met Jesus he sai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öns 1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1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1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Lk. 19:8) . Jesus told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 is a son of 

Abraham" (Lk. 19:9) . Can you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en? Our time, talent, and money should be spent for Christ. 

What are you doing with these things now? What’s going to be of 

real value to you when you stand before Christ? 

M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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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량해서는 Qf 되는 것 

(15)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련챈f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량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이니 다 야벼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 :15'" 17) 

그 리죠인의삶사랑위에세워지고사랑그자체입니다 예수님을믿 

는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받습니다. ‘하 

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영원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 

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라끼롬 5:8).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른사람들을사랑할수있을뿐입니다. 하나님은사랑이십 

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이. 만 

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도 몰랐을 것이며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심오한 정의들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특별 

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지고지순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뱃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 

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 

느니라!' (요일 3:14).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듯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몇 가 

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성경은 잠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 " (잠 20:13).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위험성에 대 

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 

한삶을약속봤습니다. 그러나이땅에서의삶은아주짧습니다. 영원한삶을 

놓고 볼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문을 부르시 

고사탄은게으름뱅이를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부르실 때 모세와다윗은 

OJ=-을 돌보는 목자였고， 엘리야는 밭을 일구는 농부였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일이 너무 바빠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 

을 것입니다. 비울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 

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 

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31). 바로 저런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 

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끼}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낌성판옥사 

세상을사랑하지말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 

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5~16).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 된 본성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개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위험한 지역 속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재점검하고 거룩함으로 가는 하나 

님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하나님은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살아가도 

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을돌려 드려야할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복음을 전하도록파송된 하나 

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은 하나님을 대항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 

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돈을사랑하지말라 

성경은돈을사랑해서는안된다고말씀합니다. “한사람이 두주인을섭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디모 

데전서 6:10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 5:40). 어느 누가 천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 한 부자 관원이 더 나은 가르침 

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 

한 사람틀에게 나누어 준 뒤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녹 18:23).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비용을 계산했고 결국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 

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 

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용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녹 19:8). 예수님은 그 

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녹 19:9).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참 

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여러분， 성경은하나님이 우리를사랑하시며 우리가다른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뭇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7).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매순간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멘. 메 



마가복을 강때썽 

예수님의죽음 
(15:33-41) 

주만풍헌 저11060호 

이 답이다 l 마가복용 강뻐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것 

들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마 6:24), 그런데 지금 자신을 살펴보자. 진실로 하 

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도 따르고 있는7]-?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안전을 선택하자. 위험을 선택하지 말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안전을 선택한다(시 

97:1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중간 지대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을 사랑하되 

악은 미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다. 예수 

님을 믿자(롬 12:1~2) ， 이것이 제일 안전하다.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악을 선 

택하는 위험한 곡예를 하지 말고/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까 안전을 선택하자. 

빛을 선택하자. 어둠을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빛을 선택한다(시 97:11), 빛 

과 어둠은 분명하다. 절대로 섞일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을 선택한 사람 

이다(요 8:12),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어떤 환난이 

나 핍박이 올지라도 어둠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 

(고후 6:14),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 

는 것뿐이다.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툼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j 

선택하자 

기쁨을 선택하자. 후회를 선택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선택한다(시 97:12) 

빛을 선택할 때 기쁨은 따라옹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 

의 특권인가!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 

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요 14:27)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결을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 

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자(빌 4:끼. 

십자가와 관계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위험하다. 모든 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7]-가 제공히는 안전을 선택하자.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기쁨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 

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욕심은 없다. 적당히 눈치를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대답이시며 진~]-이시대 자기를 부 

인하고 자기 십자기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 

게하소서!" 아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한창 모욕을 받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다. 십 

고 있을 때 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갑자 자가의 죽음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뜨려 화목하게 

가 날이 어두워졌다(막 15:33), 월식이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고후 5:19,21),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일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둠이 무려 속죄의 신비이며 은총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 

세 시간이나 지속되었던 이 현상에 대해서 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이와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이 

구약성경을 볼 때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 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15:39), 이 고백은 공생 

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겔 32:8 ; 올 2:31), 구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 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와 똑같다(막 1:11), 

는데， 구시는 율법에서 정한 기도시간(행 3:1)이며 화제(출 29:39， 41)를 드리는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시간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곁에는 12제자틀은 없었고 예수님께 열광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연 

익k한 여자들만이 있었다(막 15:40~41 ; 녹 8:2 ; 마 27:56), 그들은 한때 예수 

예수님은 구시에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15:34), 이것은 시편 22:1을 성취하는 말씀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님의 길을 막기도 했고， 귀신도 들렸었지만 변화되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다(막 16:1),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 

르짖음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승천하였던 엘리야선지자(왕하 2:11)를 부른 

다고 비아냥 거렸으며， 고통을 덜어주는 신포도주를 주려는 사람을 막으며 엘 

리야가 예수님을 구원을 하러 오는지 보자고 하였다(막 15:35~36) ， 마침내 예 

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신 뒤 죽으셨다(막 15:37 ; 녹 23:46), 예수님이 숨을 거 

두시자 세 겹으로 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막 15:38), 

속죄의 제사를 위해 오직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 갈 수 있는 휘장(히 

9:3)이 찢어진 것이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따라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인간 대제사장을 통한 유한한 제사가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한다(히 6:19~20， 10:20), 

예수님의 죽음에는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달은사 

람은 소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갈보리와 성전에서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놀라워할 뿐 그들의 초점은 여전히 세상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초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은가? 십자7]-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갈보리에 세워진 십 

자가를 붙들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 반면에 십자기를 

붙들 때 죄인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감사로충만한삶이 된다. “십자가를내가지고주를따라갑니다. 이제 

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5)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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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입을 만큼 강렬한 띄약볕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사역에 임했다. 한 영흔을 만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소리 

를 하며 피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빠도 복음 듣는 것이 더 급 

하다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거부하는 그들에게 열다섯 문장을 또박또박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싱글싱글 웃으 

며 복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가까이에 9*혀 손을 꼬옥 잡고 진지한 모습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게 한 다음 영접기도를 시킬 때쯤에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 주시는 것처럼 그들도 바 

짝 긴장해 따라하며 “아멘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서 사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을 

아무나 알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땀방울이 온 얼굴에 줄줄 흘러내려 눈이 따갑고 손으로 계속 땀을 홉치면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기를 기도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대원들을 격려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평안 

함으로 이 더위를 잊게 해 주셨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오갈 때 우리는 차 속에서 성령 중만함 가운데 찬양을 불렀 

다. 이번 선교는 참 재미있었다. 기쁨으로 중만하였고， 감사가 넘쳤다. 이제 이곳에서 주변 전도를 하더라도 선교 사역 

처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몸은 피곤했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블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사용하 

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은 내가 매일 기쁨으로 중만하기를 바라며 이끄심에도 믿음이 연〈김받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 

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번 사역을 통해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전해야 함을 깨달았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흔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이다.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나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 

라졌다. 다음 만날 영흔들을 기대하면서 한 영흔이라도 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이다. 

하두연 (권사， 4교구) 

선교사입니다! 저느 
'L. 

때까지， 오실 추님 
션교Oi7I 

1/뻐t~성 겔 생lftf니 o~， 1/쁘다. “추닝! 우리 여|보쇼?" 셋째 남 꽁송뻐1 LH리니 또H운 꽁1 /11- 혹 뎌위에 믿F한 냐는 겁도 일벤 냥지얀 마응 
을 I에고 중옐꺼렸다. “성nf， 축1/0/= t뱃l어" 

여섯째 날 추엘여l배 후 오후 늦께 창0만 빌링 속 마을을 보며 tκf닝매l서 01 나라를 

창 사함f시나 보다 싶다. 많은 팅이 다녀깐 콧01라 ‘여l수닝 못틀어 훌Hif 콧이 그러 양 

을nl-?’ 했는페 어쩡 구석구석 동선 마응을 창oκH꺼I t~셔서 우리꺼l 맏1/시·는J../ .... 갑사 
향으료 진성을 당야 한자 한차 선한다. 그틀에 대한 부쪽한 사량을 호/1Ht벼 사랑01 생 
껴냥을 느띤다. “여1 /11- 좋아요" 

활M 얄 밥새 뒤석01며 선 장을 자고 나깐 oftl A벽λ/. 사우나 탕 딴11 었는 듯한 더 
휘01 J../만 ‘더운 나랜'/ 01 정도는 돼야지.’ 위로&벼 태양뱃 o~H 땅 훌리며 선도항 사 
랑 창o~다니는 팅원틀 보니 다등 장 견민c.I-， 우리에게 자렇 LH추며 판성 보이교 0캡1/ 

도따치 잘 받아들이는 그틀 때문에 더위도 잉은 채 서녁 A변도 '/보께 01-'-/교 흩o~오 

는 꾀어10/= “에듀， 더뭐라[" 

엘합H 남 01쳐l는 총 J../선다. 더워 먹어 머리까 아프고 현바늘도 여러 1H 돋o~ 아프타 

‘tκf닝도 성 엘째 쉬였는데 X씌틀도 쉬연 안 되냐?’ 싶었다. 그렬 수 없는 엘. 힘 내 
사 싱어 1/도오f 찬송으로 우함f고 선도시 챙껴 틀고 다틀 션투장요료 tR랬다. 여l수닝 
을 오르는 그틀01 안EI-n l-.워 땀버f 요울로 맹벅된 그틀으| 등과 어nH를 어루만지며 며안고 

정성을 C.I-iH 복음응 반복iH 선t싸 변하는 그틀으l th액과 눈뱃틀 성령께서 ￡뻐 하 
성을 nH도범다， 1 1-승01 뜨꺼휴l정응 느띠며 그틀응 캠H 1/도&싸 그틀으l 한당한 고정도 
“o맨!."으료 무너졌다 선도치1 1- 없어 폴o~.오는 오후어1 0~J../막으로 틀른 마을. 센t흐료 
온 마을 사랑응 요투 요0111/ 한 후， 30영쯤 되는 어린01틀을 보고 융동을 시!’남싸 어 
른틀n샤l 합세iH 마을 축치/1 1- 도l였다. 우리1 1- 선함f는 대로 영성11도빠/ o~，선 그를도 
우석olL I- 1/쁜듯 했다. 버스까 시@빼서 사라성 때n샤l 손을 혼틀며 배웅i~는 마을 사 
랑틀. “성령이 껴l시네! 송6렐루야 한If/ i씨너1，" 

성빼 달 01J..1/ 언어도 치l법 잘 되고， fHfi1f 율동도 능숙t태l 되는 듯tκ1-， 오늘은 어 

치빠 당리 냉랭하1/만 iH 얀EI-n，.웠고 그렇수록 LH 힘요료 그틀을 어찌fiH 보려고 하는 

나를 발견했다. 냐는 도듀엘 뿐 추닝떼서 t씨는 껏앵응 nH탕교 1/도t벼 다시 깐켈한 
마응요료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여 복응 전항 때 성대 안 맨을 껏 같은 분틀01 “q맨1."요 
효 호땅했다. 그틀0' 그렇꺼l 소중i~고 o~름다울 수，/- 없다. “우런 도구 엘뿐이니 망멧 

사용t써l요" 

넋빼 날 우리 팅원틀은 젊지도 양은데 타틀 힘01 좋요시다. “힘들다"는 소리까 냐옹 
법도 t떠l 날。 l 날수혹 붕0' 붙에， 1/-는 곳D바 눈울과 은회I외 부함l를 연c./-. 교회에서 
훈련시킨 보량이 0'런 껏0'려니 싱다. 응석도， 숙소도 우옛 #κf 붕면 없0' “네"를 오/'-/ 
는 팅원틀01 사랑스렵다. “c.I-틀 타틀 사랑합니다" 

여닮째 냥 서울로 1/-'/ 휘fiH 꽁항을 향if여 추닝깨1 1.1-구했다 “우리는 씨만 뿌렸으나 

추닝메서 귀원추앙 믿고 갑L/c.t-， 씨 뿌리는 도구로 사용해 추셔서 감사합니다. 추닝， 사 
랑합니다. 추닝 요설 때nt-J.. I ， 처는 선교사업니다 o벤" 

t~섯째 남 학교션도와 노방선도흘 흩LH고 먼λl와 땅으로 역갑고 1/쁨요료 챈참뼈 차 
t뻐l서 빵과 옥수수료 정성을 먹는 우리를 추닝이 여l뼈if성 껏 감다. 우리까 어린 영혼 
을 보고 여I뻐&뼈 영성11도 시에교 며안교 눈훌훌 글썽엘 때 추녕은 01보다 백배 션배 임금순(집사， 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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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톰수련피 

나와함께 해 주신 주님 

드디어 기다리던 수련회 날이 되었다. 지난 겨울수련회 때 충현기도원에 가서 선생 

님들，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즐겁게 지내다 온 기억이 나서 이번 여름수련회도 기다려 

졌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했는데 선교 준비 

를 하면서 친구를 전도할 때 애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기대가 되었다. 교회에 가니 이미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떠날 준 

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중등1부끼리만 갔었는데 이번엔 중등2.3부 언니와 

오빠들도 함께 간다고 했다. 조장 선생님을 만나고 같은 조가 된 친구들과 드디어 버스 

를 타고 기도원으로 떠났다. 

기도원은 겨울과는 달리 주변에 나무도 파릇파릇하고 하늘도 파래서 훨씬 정답고 따 

뜻한 분위기였다. 방을 배정받고 본격적인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 

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보물을 찾아라’ 시간과 ‘저녁 부흥회’ 시간이었다. 

부흥회 시ζ써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했던 말과 행동뚫 하나님께서 싫어ü}실 거라 생각하니 저절로 고 

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 친구들 앞에서도 친척들 앞에서 

도 좀 더 모범이 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강대상 앞에 나가 무 

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예수 

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 

자꾸만눈물이 났다. 

‘보물을 찾아라’ 시죠때는 다섯 개의 코스를 

돌며 보물이 숨겨진 지도 조각을 찾아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말씀도 

외우고 축구도 하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뛰놀다 보니 1박 2일이라 

는 시간은 너무도 금방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성령을 따라서 전도하자，"는 목 

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떠나게 될 선교지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많 

은 믿지 않는 사료띨을 만나게 될 거란 생각이 

든다. 다가올 주일도， 선교 날짜도 나와 함께 해 

주실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다려진다. 

김주은(중등1부) 

진실된 마음의 기도 

중등부 연합수련회는 교회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기 위해 수련회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번 수련회의 진짜 핵심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중등부 학생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중등부 연합 여름수련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 성경공부 시간과 특강 시간에는 기도와 전도가 과연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 

지， 방법은 어떠한지 등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도가 정말로 나에게 목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 

으로는 목사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과의 ι댁이니 꼭 지킬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 재미있는 코 

너들이 있었다. 이 코너들을 통해 조원들이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 

다. 또한 효뼈름의 더위도 날랄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다. 

마지막으로 파워부흥회， 즉 기도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 

끼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 

다. 웬지 모르게 속이 뺑 뚫린 것 같았다. 여러 죄익R들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 집에서 기도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언제나 나는 내가 바라는 것 

이나 소망하는 것이 집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였다. 가끔씩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개 

하는 기도를 했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도는 처음이었다. 그날 밤의 기분은 

잊을수가없다. 

l박 2일의 수련회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지기도 했지만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묘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들어 주신 

다는 것을 말이다. 평소에는 대충 기도하던 나였기 때문에 그날 밤과 같은 느낌을 느끼 

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익k속이니 반드실 지킬 것이다. 

죄지룬(중등2부) 

하나된중등부 

여름수련회 전부터 선생님과 모든 분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중등1 . 2 . 3부가 연 

합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면서 중등부가 하나되게 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이라는 주제로 드디어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때와 코스워크를 

통해 들뜬 마음이 되었는데 부흥회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 

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특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더욱더 알게 되었다. 

수련회 가기 전 중등부 전체가 같이 수련회 활동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은혜로써 수련 

회를 잘 마친 것 같아서 감사했다. 

죄예진(중등1 부) 

i 셔로를위한기도시간 
같은 조에 아는 친구 한 명 없었지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줄발한 수련회였다. 하지만 친한 친구 없이 재미있게 지낸다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난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프로그램과 예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부흥회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죠}이 

가장 좋았다. 특히 각반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 

해 기도해 주는 시간에는 바쁘시지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는 우리 반 선생님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 

신 ‘서로 사랑하라’ 는 것 같았다. 부흥회가 끝 

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 

도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박재희(중등1부)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별 기대 없이 버스에 타고 기도원으로향했 

다. 처음에는 중등1 . 2 . 3부 다 같이 가는 것에 

대해 불E띨 가졌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 

이번 수련회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부흥회 

를 통해 확실히 느껴졌다. 앞에 나가서 무릎 꿇 

고 기도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부흥 

회가 여름수련회의 절정이었던 것 같다. 그 밖 

에 특강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 

히 준비 해 주신 프로그램도 재미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 다음 수련회도 이렇 

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강성종(중등3부) 

; 나의 소중한 보물은 예수닝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놀러가는 일로 
만 생각했던 수련회었기에 이번 수련회는 정말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없 

던 선배들과도 수련회를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 

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수련회 시간 중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은 조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부흥회 시간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 

한 보물을 알게 해준 보물 찾기 시죠}이었습니다. 먼저 보물 찾기 시죠k게는 단순히 ‘보 

물 찾기’ 라는 말 때문에 사동}이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세상적인 물질만 생각했었습니 
다. 하지만 보물을 찾으며 점차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마지믿k게 보물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아! 나의 소중한 보물은 예수님， 십자가 ·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성1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세상적인 보물들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어이가 없었고， 내 주변에 항상 예수 

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물인 줄도 모르고 세상적인 물질만 갈구했던 내 자신이 부끄 

러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시죠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 

다.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하하며 예수님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 
도하는 시죠띨 가지며 주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김한울(중등2부) 



저1 1060호 쭈만 흥현 

월냥‘1Xl7l캘갤 

철쏠협 에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모태신S법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제가 교회를 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이셨습니다. 제가 저의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 왔노라 죄의 집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이셨습니다. 모두 저를 흔때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시편 118편을 통하여 “난 네 편이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 

다. 사림들이 저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할 때 그 때에 주님은 제 펀이 되어 주셔서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낮아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지만 항상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 

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세ε써서 저에게 잘해준 사료L이 저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또 피난처셨고 힘이셨으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셨습니다. 예전에는 왜 주님께서 자신을 나 

타내실 때 칼과 창이나 공격 요새가 아니라 방패와 피난처로 묘사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인은 칼을 들고 상대방의 피를 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피를 흘 

림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세&빼서는 패배라고 말하는 십자 

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피남처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항상 저를 먼저 찾아주시는 나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찾는다 

고 생각하는 그 순죠빼도 저는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일 뿐이 

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저 

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럽니다(요일 3: 1). 

금요찬잊f집획 교구 좌석번정 

*9월 4일 (금요얄)부Ef AJ햄 

강문구 

(대학부， 먼려회장) 

본당 1층좌석 배지 본당 2.3층좌석 배~I 

Lr-------J 

2 
교구 

22 
교구 

1 
교구 

션교g 

정확잉 

대획부 

청년부 

Lτ〕

24 
교구 

14 
교구 

꿇 11싫 11싫 11옳 1 1 끓 11꿇 

훤밸 펼펼 

/ 

뭔 11꿇 11뚫 11잃 11꿇 11뚫 

뚫 11앓 11꿇 11꿇 11끓 11콰 

2009년 8월 23일 @ 

~::C，.，，. 의 캘 

고난의 자리， 십자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한 선교사가 보낸 마지막 펀지 내용은 십 

자가 요k게서의 삶과 죽음을 재발견하게 한 

다. 다음은 그의 펀지의 일부분이다. “삶은 

그분을 섬길 기회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더 나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고， 좀 더 일찍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순걸한 그리 

스도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은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 

나 그 고통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제공 

하는 유일한 ‘생명길’ 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생명길을 무가치 

하게 여긴다. 외면하며 무시하기 일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길에는 고난과 희생만 

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변했다. 

교회도 변하고 있다. 애써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써 복음을 변호하지도 

않는다. 복음과 삶은 무관해졌으며， 이 세 

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복음은 수단과 

방법일 뿐 더 이상 유일한 생명길이 아니 

다. 그래서 지금이 고뇨띨 위해 우리 자신 

을 드힐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지도 모른 

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서 열린다. 십자가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 

는가? 

c.::>새가족을흰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69 최진혁 액 정년 1부 최경순(10) 

1270 정선민 장년 1 부 방미자(3) 

1271 김성구 20 장년 1 부 전인순(2이 

1272 최웅규 20 정년 1부 백지수(13) 

1273 강규민 17 유치부 이경옥(2이 

1274 김주명 25 외선부 

1275 정영화 3 정년 1부 조동일 ( 1 6) 

1276 ~‘으」오「 23 장년2부 권명옥(14) 

1277 조은순 23 장년3부 권명옥(14) 

1278 장옐레나 25 외선부 

1279 정아름 대학부 

1280 윤민희 23 대학부 

1281 ?C1| 。E응|즈 ζ5" 3 장년 1부 강흥선(19) 

1282 박경섭 23 사랑부 정옥런(12) 

1283 송혜진 12 정년 1부 김선미(15) 

1284 이진영 17 정년 1부 김기욱(5) 

1285 정 현 5 청년 1 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운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모입 7 번상래 성도(한강순 성도의 남편， 2교구 테혜 
란l구역) / 1 9일 별세 ， 21 일 장혜 

1 남 녀전도회장전체월례회 , 8 박정스 성도(20교구’목1구역) / 20일 별세 ， 
일시 23일(오늘) 1 5: 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2일파례 

2. 권사 전체월례회(은퇴 시무권시) 
일시 ‘ 26일(수) 12:40 ε앞 갈렬리흥 

톨 셰 

1 태전호 타교싱도(태돈수 집사의 부친 합형 
준 집사의 장인 ， 6교구 삼전2구역) / 1 0일 별 
세 ， 1 2일장려l 

2 문접술 씨(문효순 성도의 부친 ， 1 8교구 당산2 

구역 ) /1 2일 별세 ， 1 4일 장혜 
3 권정백 씨(최천규 타교장로의 모친 전영은 
타교권사의 시모， 11교구 월계1구역) / 1 5일 
별세 ， 17일장헤 

4 앙승숙 타교권사(전삼진 안수집사의 모친 
정연숙 집사의 시모 ， 2교구 테헤란5구역， 전 
병욱 타교장로의 부인 ， 5교구) / 1 6일 별세 ， 

1 8일장혜 
5 정영섭 은퇴권사(양재철 성도의 부인 ， 20교 
구 신정2구역)/16일 별세 ， 1 9일 장헤 

6 김외숨 타교성도(지정민 집사의 모친 원종 
상 집사의 장모， 24교구 송화3구역) / 1 7일 별 
세 ， 1 9일장혜 

2009낸 빼9차 CMTC 

흩혼 

1 김중혁 군(김충환 성도 ‘ 조태순 성도의 아 
들， 타교)과 권미진 앙(권영돈 집사 홍은기 
권사의 딸 ， 4교구) /27일(목) 19:00, 베일리 
하우스 

2 조동규 군(조시용 집사 김혜자 집사의 아 
들， 18교구)과 심소연 앙(심재영 씨 · 박순옥 
씨의 딸) / 29일(토) 13:00 , 웨딩의 전당1충 
그랜드볼릉 

3 유영규 군(유정상 집사 박차화 권사의 아 
들， 9교구)과 고혜영 앙(고상건 타교장로 · 백 
순례 타교집사의 딸 ， 1 7교구 ) / 29일(토) 
14:00，오륜교회 l충그헤이스훌 

4 함상규 군(합영호 씨 · 현춘자 씨의 아들)과 
전세은 앙(황인심 집사의 딸， 11교구) / 29일 
(토) 15:30 , 컨벤션 H (신사동 캐룰라인 타워) 

5 변승현 군(연영민 집사 최순혜 집사의 아 
들， 2 1교구)과 김혜윤 앙(김종춘 성도 김홍 
자 성도의 딸， 타교) / 29일(토) 16:00, 서강대 
학교 곤자가 플라자 B1충 

(교육과정 :3추간， 장소 : 본당 112호) 연합개강예배 

연교언어 톨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회내몽골) 501호(킴보디애 504회우크리뻐 |나) 

509.호(리오스) 510，힘베트넘) 

후반기 수와교섭 개강 
일 시 8월 30일~12월 13일(16주간) 매주일 15 1O~16:20 

장 소 · 저E교육관 1층{에바다부셀 

김씨위윈피 정기감사 

김A뻐상 · 전 교회학교 안수집사회 권사회 전 찬앙대 

째출시류 ‘ 금전출닙부 원장 영수증철(2009년 1월 1일~6월 30일) 

김씨|긴 9월 1일~9월 30일 깅A엠소 저11교육관 503.호 

훌연교회혹탁핵월모집 

1.모 집 부 문 미화직(60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2. ~1 즐서 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징추전서(타교인) 
a서류제훌Xi 강닙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시무국 'll' 552-8200(#408) 

2009년 후반기 교육흘린윌 교혹 

일시 :9월6원주)오후3:3J 장소 저11교육관 JJ1.호 대상，수강생진원일잠 

·CMTC(신교훌련) 

시 간 9월 6일(주일) 

18:15- 19:15 1 저11강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19:15- 19:30 1 져1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9월 13일(주월) 

18:15-18:45 
18:45-19:10 
19:10-19:30 
시 간 

18:15- 19:50 

저13강 선교지 영적 상황 

지14강 복음을 통한 팀사역의 문제해결 
저15강 영성기도회 

9월 20일(주일) 

직무훌련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9월6일- 11월 25일(12주긴) 

오후반2aJ- 4:iXJ 에스웰에대닌여다퍼스도(제1교육관3J정) 

다니엘에 L도|난예수그리스도(제1교육관401회 

뾰리Ai . 야뾰서에 L탠여다퍼스도(제1교육관5뼈) 

. J:떡반B::JJ - 100J 빠로전후 · 요한일01삼서에L탠여다퍼스도쩨1교육관$쪽)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9월 6일 -11월 22일(1 2주간) εt::::::제1교육관 3)1호 매주일오후3aJ- 4:3:J 

찬앞뼈양성부 교육기간 ‘9월 6일 -1 1월 22일(1 2주간) ε암 베메흘 매주일오후3.3J - 4aJ 

충현전도대원훈현 교육기간 9월 6일 -1 1월a짧주간) ε압 ， 제1교육관때7호 매수요윌오후 1‘3J - 2aJ 

·교육훈련원교육 수강신청서가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8 / 2 4- 8 / 30 ) 

24 (월) I 25 (화) I 26 (수) I 27 (목) I 28 (금) I 29 (토) I 30 (주일) 

뜯훨 충현 기도으| 창 
“야 빼에 예수쩨셔 '1도하시러 상￡료 1~사 

밤이 새도혹 하나님께 '1도하사고” 

디j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찌하고 자기 십 
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흰롬 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아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델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전하는 데 한마 
음과한뭇{벌 2 :잉이 되게 하시고우리 교회를주님의 교회 
(마 16: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 1씨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담전 
4:허되게히소서. 

딩 1 . 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7t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벤전 2 :9)가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해1고， 예루λ날렘 찬양대(녹 2:36털 통뼈 금요찬양집회 
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통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설 건립 및 함 
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골 2: 15)되게 히소서. 

g 띠택자들이 모든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 
자가를 전하는십재}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설 교자/기 도자 ! 김성관/신상수 | 정진호/함용식 | 김익환/박명근 | 장 훈/김홍열 | 양재웅/최영인 | 안일찬/정 원임 | 양재웅/황순란 
설 교 본 문| 믹 16 : 1 - 8 롬 1 :8-17 를 2:17-29 롬 1 :18- 25 롬 1 :26-32 롬 2: 1 - 11 롬 2:12- 16 |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l 

예배 담당 (8 /26 - 8 / 3이 

날짜 여|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앙 
l힌훌꾀톨겐U딛킹힘l 

8/ 26 
수요 l 용서 받은 자(시 32:1-11) 정진호 목사 박준식 한애현 예수가 거느리시니(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복음을 자랑하는 신앙(딩후 1:7-12) 김백만 목사 김생헌 이진모 주 예수 내 밤에 들어와(실로암 찬양대) 

8/ 28 금요찬양 안치원목사 박준식 예루살렘 찬양대 / 중등1부 중창 / 바이올린 이에스더 

주일 I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요일 2:15-17) 김창성 목사 이재현 김숭곤 〈예배 전찬앙〉 

주일 II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요일 2:1 5-17) 박준식 목사 최진철 고체숭 이 세상 험하고 외 /가브리엘 여성중창단(지도 조수진) 

8/ 30 
주일 m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요일 2:15- 17) 김성관 목사 양재웅 오순도 오 만세 반석이선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주일 W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요일 2:15- 17) 강병구 목사 하종철 이상복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너1 외 /클라리넷 강혜경 (o~엔 오케스트라) 

주일 V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요일 2‘15- 17) 탁정헌 목사 윤요한 윤석민 구주여 광풍이 불어 외 / 클라리넷 강혜경(아엔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어떠한 초청인가(막 8:34-37) 김성관 목사 강호성 서진원 실로암찬양대 /대학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용 031-766-5425) [ 섬 기 는·분 들 ] 

구분 시 간 
오전 7:00 

J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rv 오후 1 :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 :30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1ι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1 닙-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장 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 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l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회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1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익됩니디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αJS IranslatiαlS in Englisl1, Chinese, J때a녕se 
때dS앵n 녀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SeI1Ii∞ ， aJ이d Sri 때뻐n， Chinese, Mong이~， 

Russian. Hindi and I때onesm are 외so avai녕ble at the 
One 0' clock W.α'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징 .1 
청년 2 부 오후 12: 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지ilI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용 김fj기총도구원깅 차신득 이종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창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세3교육위원징 진앙위원징 에뻐부 제2교구위원회 제1교퓨|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업무천 진흥용 전홍렬 김단용 한송규 하총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강병구 

깡교구장 행정위원장 재정위원 18.교구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펀집국 3교구 11교구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소앙부징 선교위원징 건축위원 ε션3부징 12교구징 
17교구 대희부 4교구 외선부 잉교구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21교구 
M팩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잉진앙대징 시설영신부짐 11교구징 

윤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정- 14민교구권 박홍규 권명욕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5교구 정년1부 8교구 19교구 
옹^f위원징 예배위원징 세2교쩌원징 지링뺀부징 기획위원징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송제호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7교구 6교구 18교구 고등부 중등3부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19.교구장 9교구장 장년2부장 김성헌 김백만 김운창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응 이달옥 중등2부 20교구 1교구 

재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소년부장 

장철환A 김숭곤 합철주 윤석민 정선현 · 여전도사 
새기족등록실장 김사위서기 17교구장 예배위원 24교구징 

융인숙 김연식 홍5순교구애 이옥주 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엄창식 15.교구 3교구 18.교구 16.교구 
제1교구위원징 앙로원추진위원 김시위원 유년부징 영유초중""'1실징 김정연 강댁필 최문실 전은회 김14정교구자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은배 석영식 8교구 21교구 12교구 10교구 
동산부징 1교구징 진도위원 20교구짐 이엔잔앙대징 김정희 이복순A 류진회 임태주 강Z영교구미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4교구 20교구 2교구 17교구 
중듬2부징 제1교육위원징 턱이부징 중등1부징 진도위원징 욕미자 이복순B 이혜숙 황정순년1부란 김 24정교구운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9교구 11교구 6교구 

신교위서기 2교구징 기브리엘진잉뼈싱 15.교구장 외신부장 강욱련 정원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검종홍 

1교구 23.교구 13교구 과8연구 7교구 

4교구징 딩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징 영이부징 장혜구 나영실 

장철환B 정태통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19.교구 

깅사위원징 유이부징 할웰루0↓친S때잉 기도원부징 21교구징 
· 사랑부지도 신범식 

이보신 이%빼 김성호 조중민 이호일 
고등부징 13교구징 5교구징 8교구짐 초등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추병창 최세진 김홍기 박광식 류기영 
유치부징 잉마F앨진잉빼징 어 8때부징 6교구징 14교구짐 l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종융 
새가족앙육부징 정년 1부장 징년2부집 대학부장 · 선 교 사 송요한 

l!f!T!l'Ill1꾀r_"'111잉I김장톨iI-l.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